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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경하는 카리모프 대통령 각하 내외분,

그리고 귀빈 여러분,

각하 내외분과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우

의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작년 5월,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각하께서 베풀어 주신 환대를 잊지 않

고 있습니다. 또한 우리 동포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 대한 각하의 배려와 관심을

잘 알 수 있었습니다.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

위대한 티무르 제국의 중심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은 인류 역사에 남을 찬란한

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. 지금도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

을 앞장서 이끌고 있습니다. 

최근에는 경공업 육성 등을 통해 매년 6%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

다. 앞으로도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하며,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저력에

경의를 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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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각하,

우리 두 나라는 수교 14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이웃이 되었습니

다. 각하께서는 네 차례의 방한을 통해 이러한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

니다. 우리 또한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이며 20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우

즈베키스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

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여러 곳의 석유∙가스전 탐사와 광물자원 공동개발에 합

의했습니다. 정보통신, 섬유, 금융, 교육, 문화, 관광 등에 있어서도 교류∙협력을

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내년부터 더 많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우

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. 

이제 우리 두 나라 국민은 함께 일하고 같은 드라마를 즐기는 가까운 친구입니

다. 오늘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한 것을 계기로 두 나라 간 실질협력이

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.

내외 귀빈 여러분,

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우즈베키스탄의 발전,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을 위

해 건배를 제의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
